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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effect of aromatherapy on speech anxiety and self-esteem of 

elementary students. 

  Methods: Sixty-eight elementary students were studied for one week during which they underwent lavender 

fragrance treatment using vaporizer. All subjects were in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in Seoul. Before and after 

treatment, the severity of speech anxiety and self-esteem was evaluated by questionnaire. 

  Results: After treatment, the score of speech anxiety had decreased significantly from 20.1 to 18.5 (p=0.000) and 

the score of self-esteem had increased significantly from 28.9 to 30.3(p=0.020). 

  Conclusion: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it can be concluded that aromatherapy showed effect on speech anxiety 

and self-esteem of elementar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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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요즈음과 같이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

여와 역동적인 활동을 강조하는 학습상황에서는 학생

들의 발표가 학습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

나 발표불안을 가진 학생들은 교사나 또래들과의발

표를 꺼리기 때문에 학업성취뿐 아니라 급우들과 원

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없어서 주위로부터 소외

되기도 한다(김분식, 2005). 

이러한 불안의 누적은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상실

하게 하고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자기비하적 사고와 태

도를 갖게 하여 초등학교 시절에 가장 중요한 자아정체

감 형성과 인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

문숙, 2001).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누리는 삶의 모든 과

정에서 매우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자아존중

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지각이나 판단에 대하여 자신

감을 가지며 자신의 견해를 표방하는데 있어 개방적이

고 자기표현이 분명하며 활기찰 뿐만 아니라 집단적 활

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대인관계에 있어서 보

다 원활하고 자연스러운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능동적

이며 자발적인 학습참여 및 활동을 특히 중요시한다. 

7차 교육과정 국어교과 발표 영역에서는 발표와 듣기

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지도하되 인간관계를 중시하

는 발표, 말을 삼갈 줄 아는 태도 등도 함께 지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자신감 있게 말하기에서 발표불안

을 겪고 있는 학습자는 발표 방법보다도 불안전적인 요

인을 해소하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김분식, 2005). 자아의 발달이 어느 단계보

다도 강하고 현실과 환경에의 적응이 집중되는 초등학

교 시기에 발표불안으로 겪게 되는 학교 부적응 현상을 

미리 예방하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의 개발과 

실시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과 학교 적

응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이문숙, 2001).  

발표불안을 상황적 불안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발

표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재방

법이 있다면 이는 교육현장에서 적극 활용해 볼만한 

것이라 생각된다. 발표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선행연

구에서의 중재는 대부분 바이오피드백을 이용한 이

완훈련(최명심, 1992), 인지적 집단상담 프로그램(박

의선, 2003), 자기표현훈련 또는 발표연습(김규식, 

1994; 김영희, 2003; 황혜숙, 2006) 등이 있으나 이들 

연구는 교육학과 심리학의 이론을 근거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을 뿐 보건교사에 의한 간호학적 중재방법

을 적용한 연구는 아니었다. 

최근 웰빙 바람과 함께 보완대체요법의 하나로써 

아로마테라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아로마

테라피는 식물의 꽃, 줄기, 잎, 열매 등에서 추출한 정

유를 이용하여 호흡기 또는 피부를 통해 흡수시킴으

로써 심신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려는 일련의 치료

법이다(이성희, 2000). 이는 마사지법, 목욕법, 흡입

법, 습포법, 피부도포법 등의 형태로 시술되는데, 특

히 라벤더는 스트레스, 불안, 우울, 두통을 감소시키

며 스트레스 경감과 이완을 통해 치유과정을 촉진시

킬 수 있다(Carol, 2000). 현재까지 불안 완화에 아로

마테라피를 적용한 연구들(성미혜 등, 2004; 오영희, 

정향미, 2002; 이명화 등, 2004)은 많았으나 교육현장

에서 학생들의 발표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연구는 극

소수에 불과하였다(이영순, 2004, 이인숙과 이경주, 

2006). 비록 아로마테라피를 초등학생의 발표불안 완

화에 시도했던 선행연구(이영순, 2004)가 있으나 이

는 발표불안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뿐 자아존중감에 

대한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발달이 왕성한 초등학생

들을 대상으로 아로마테라피가 이들의 발표불안과 자

아존중감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에 관하여 검증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로마테라

피 중 흡입법이 발표불안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아로마테라피가 초등학생의 발표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2) 아로마테라피가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

는 효과를 검증한다. 

연구 가설

•제 1 가설 : 아로마테라피를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발표불안 점수가 낮을 것이다.  

•제 2 가설 : 아로마테라피를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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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정의 

1) 아로마테라피

본 연구에서 아로마테라피란 실험집단에게 라벤더 

향유가 희석된 물을 가습기에 담아 공기 중으로 확산

시켜 학생들이 냄새를 맡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발표불안

본 연구에서 발표불안이란 Gordon의 발표불안 척

도를 임만택(1994)이 번안한 후 이영순(2004)이 재구

성한 것을 이용하여 대상자가 자기보고한 점수를 의

미한다. 

3)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란 Rogenberg의 자아존

중감 척도를 전병제(1991, 이문숙, 2002, 재인용)가 

번안한 것을 이용하여 대상자가 자기보고한 점수를 

의미한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아로마테라피가 초등학생들의 발표불안

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한 비동

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로서 독립변수는 아로마

테라피이고 종속변수는 발표불안과 자아존중감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의 일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68명으로서 2006년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

지 7일간 실시하였다. 4학년 중 1개 반은 실험군으로 

하고 다른 1개 반을 대조군으로 임의 표집하였다. 최

초 참여자는 70명(실험군 36명, 대조군 34명)이었으

나 실험군 1명, 대조군 1명은 실험처치 불참 및 개인

적 사정으로 탈락하여 최종적으로 실험군 35명, 대조

군 3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말하기’ 수업이 진행되는 4학년 교실에

서 이루어졌으며 실험 과정은 크게 다음의 세 부분으

로 나누어진다. 첫째 단계는 실험처치 전의 발표불안

과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한 사전검사, 두 번째 단

계는 아로마테라피의 적용, 셋 번째 단계는 아로마테

라피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사후검사이다. 

1) 사전조사

사전조사로 연구에 참여할 대상자들에게 담임교사

가 직접 설문지 작성에 대해 설명하고 발표불안과 자

아존중감 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말하기’ 시간

을 이용하여 교과서에 나온 발표주제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약 1분 동안 발표하도록 하였다. 발표

주제는 실험 군과 대조군 모두 동일하였으며 발표순

서는 무작위로 지명하여 순서 없이 진행하였다. 

2) 실험처치

(1) 실험에 사용한 라벤더 향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라벤더 향유는 불안감소에 

가장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라벤더(Lavendula 

angustifolia, Tisserand, England)를 사용하였다. 

(2) 실험처치 방법

본 연구에서 라벤더 향유의 농도는 초등학생들을 대

상으로 본 중재를 사용했던 이영순(2004)의 방법을 사

용하였으며  물 1리터에 향유 20방울을 섞어 가습기

(H-762CMP, LG, Korea)에 담아 확산시켰다.  사전검

사 후 1주일 동안 실험군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12시 40분부터 1시 40분까지 하루에 2시간씩 라

벤더 향유가 희석된 물을 가습기에 담아 확산시켰고 대

조군은 실험군과 같은 방법, 같은 시간으로 가습기를 

작동하되 라벤더 향유를 섞지 않고 물만 확산시켰다. 

3) 사후검사

1주일 전의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발표상황

을 제공한 후 발표불안과 자아존중감을 평가하였다. 

주어진 발표주제의 난이도는 사전검사와 유사하였으

며 실험군과 대조군이 동일한 주제였다. 

4. 연구도구 

1) 발표불안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Gordon(1966)의 발표불안 척도를 

임봉순(1991)이 번안한 것을 이영순(2004)이 10개의 

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으로서 각 문항에 있어 ‘전혀 그

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채점하였다. 최저 10

점에서 최고 50점까지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발표불안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들 

문항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값은 0.9063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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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

변수
실험군(n=35)
 Mean±SD

대조군(n=33)
 Mean±SD

t p

       발표불안 20.1±7.32 16.0±7.11 2.33  0.023*

       자아존중감 28.9±3.56 29.4±5.94 -.431 0.668

* p<.05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실험군(n=35) 대조군(n=33) 전체(n=68)

χ2 p
n(%) n(%) n(%)

  성별

           남  20(57.1) 20(60.6) 40(58.8) 0.08* 0.772

           여  15(42.9) 13(39.4) 28(41.2)

  교우관계

           많음        23(65.7) 23(69.7) 46(67.6)  5.61* 0.053

           보통  12(34.3)  6(18.2) 18(26.5)

           적음   0( 0.0)  4(12.1)  4( 5.9)

   전체  35(51.5) 33(48.5) 68(100.0)

* Fisher's exact test 

2)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Rogenberg(1965)가 개발한 것을 전

병제(1974, 이문숙, 2001, 재인용)가 번안한 것으로 긍

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에 있어 ‘대체

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

렇다’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채점하였으며 부정적 문

항에 대해서는 그 역으로 채점하였다.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까지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

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들 문항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 값은 0.724로 나타

났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10.0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은 χ2 

test 및 Fisher's exact test로 검정하였다. 아로마테라

피 전․후 집단내 발표불안과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paired t-test를 사용하였고 집단간 발표불안과 자아

존중감의 차이는 ANCOVA, unpaired t-test를 사용

하였다. 발표불안과 자아존중감 측정 도구의 내적 신

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성별은 실험군의 경우 남학생이 57.1%, 

여학생이 42.9%였으며 대조군은 남학생이 60.6%, 여

학생이 39.4%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교

우관계는 실험군의 경우 친구가 많다고 응답한 경우

는 65.7%였고 대조군은 69.7%였으며 두 집단간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표 1>. 

2.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정 

아로마테라피를 적용하기 전 사전조사에서 종속변

수에 대한 동질성을 검사한 결과 발표불안의 평균점

수는 실험군 20.1점, 대조군 16.0점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고(p=.023) 자아존중감의 평균점수는 실험군 

28.9점, 대조군 29.4점으로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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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아존중감에 대한 아로마테라피의 효과

변수 집단
사전 사후

  t p 사후-사전 t p
 Mean±SD  Mean±SD

자아존중감
실험군 28.9±3.56 30.3±4.88  -2.37 0.024  1.37±3.43 

-2.39 0.020*

대조군 29.4±5.94 28.8±6.45    1.01 0.321 -0.58±3.28

*p<.05 

<표 4> 사후 발표불안 점수에 대한 공변량 분석 

변수 SS DF MS F p

공변인(사전 발표불안)

주효과(아로마테라피)

오차

 3194.8

  410.8

 1931.3

1

1

65

3194.8

 410.8

  29.7

107.5

 13.8

0.000

0.000

<표 3> 발표불안에 대한 아로마테라피의 효과

변수 집단
사전 사후

t p 사후-사전 t p
 Mean±SD  ean±SD

발표불안
실험군 20.1±7.32 18.5±7.85   2.25 .031 1.63±4.28

-4.01 0.000***

대조군 16.0±7.11 19.7±9.73 -3.26 .003 3.64±6.40

***p<0.000

3. 가설검정 

•가설 1 “아로마테라피를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

군 보다 발표불안 점수가 낮을 것이다”라는 가

설을 검증한 결과 실험군은 사전조사에서 평균 

20.1점, 사후조사에서 18.5점으로 1.6점 감소하였

고 대조군은 사전조사에서 16.0점, 사후조사에서 

19.7점으로 3.7점 증가하였다<표 3>. 

사전검사에서 발표불안 점수를 보면 실험군이 대

조군 보다 4.1점이 높게 나타났다. 사후검사에서 대조

군은 사전검사에 비해 3.7점 높아지고 실험군은 1.6점 

낮아져 두 집단 간 사후 평균간에는 1.2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전검사 점수에 의한 영향을 조정한 후 

사후검사에서의 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 공변량분석 결과 

아로마테라피에 따라 사후 발표불안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F=13.8, p=0.000) 발표불안에 대한 아

로마테라피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표 4>. 

•가설 2 “아로마테라피를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

군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을 것이다”를 분석

한 결과 자아존중감 점수는 실험군이 사전조사

에서 28.9점, 사후조사에서 30.3점으로 1.4점 증

가하였고 대조군은 사전조사에서 29.4점, 사후조

사에서 28.8점으로 0.6점 감소하여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p=0.048)가 있었으므로 가설 2는 

지지되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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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춘 청소년은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능률적인 

생활을 하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여 자기실현에 

긍정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심각한 심리적 

불안을 느끼며 갈등에 빠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

인관계의 단절로 인해 심리적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

이 크다(이문숙, 2001). 

본 연구의 중재방법 중 라벤더 향유를 물에 희석하

여 가습기로 확산시킨 것은 건조한 계절인 봄철, 학생

들이 밀집된 교실환경에 가습효과를 제공한다는 측면

에 있어서 효과적인 중재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향유

를 공기 중에 확산시켜 흡입하는 방법은 아로마테라

피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안전한 방법으로서 그 효

과가 매우 신속하며(Buckle, 1999) 특히 라벤더를 

사용한 것은 흡입을 통하여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진정 및 이완작용이 동물실험이나 신경생리적 연구

방법을 통해 이미 널리 검증된 바가 있기 때문이다

(Buchbauer et al., 1991; Lis-Balchin & Hart, 1999).  

  본 연구결과 실험 전 실험군의 발표불안은 50점 만

점에 20.1점으로 이는 본 연구와 동일 학년을 대상으

로 한 이영순(2004)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인숙

(2006)의 연구에서의 35.0점, 31.7점에 비해 매우 낮

은 수준이었다. 이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발표주제의 난이도나 수업 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특히 본 연구의 경우 사전, 사후검

사에서 학생들에게 제시한 발표주제가 4학년 ‘말하기’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 학생들이 발표하는데 있어서 

비교적 무난한 내용을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실험군

과 대조군의 사전 발표 불안 점수에 대한 동질성 검

사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어떠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해 명확

하게 설명하기는 곤란하나 아마도 상태불안이나 기질

불안이 높은 대상자가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 아로마테라피 적용 후 불안의 정도가 

유의하게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

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상태불안이나 기질불안의 정

도가 높은 대상자만을 선정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에 

무작위 할당 후 아로마테라피가 발표불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좀더 객관적으로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로마테라피를 1주일 간 적용한 후 발표불안을 측

정한 결과 실험군은 실험 전보다 발표불안이 유의하

게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은 오히려 유의한 증가를 보

여 아로마테라피가 초등학생들의 발표불안 완화에 효

과적인 중재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2004년 8월 

10일부터 2004년 8월 17일까지 서울 소재 고등학교 1

학년에서 3학년까지 남녀 학생 각각 5명 총 10명을 

대상으로 각성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페퍼민

트, 로즈마리, 유칼립투스, 휀넬 4종의 아로마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 결과 정신적 안정이 아로마 흡입 전에 

비해 전체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연구결과(이정은, 

2005)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비록 동일한 종류의 

아로마 오일을 사용한 연구는 아니었지만 이러한 연

구결과들로부터 아로마테라피가 학생들의 학업 관련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인 중재방법임을 알 수 있겠

다. 그러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인숙과 이경주

(2006)의 연구에서 물에 희석된 라벤더 향유를 발표

수업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수업이 진행되는 50분 

동안 가습기에 담아 확산시켰으나 실험 전후 실험군

과 대조군 간에 발표불안의 유의한 차이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

로마테라피의 적용시간이 발표불안 완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무엇보다 실험 

전에 비해 실험 후 대조군의 발표 불안이 유의하게 

증가한 결과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실험 전후 실험군

과 대조군 간의 물리적, 심리적 환경요인의 차이에서 

기인한 결과로 추정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

는 이러한 영향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재기간을 

좀더 장기적으로 설정하여 발표 불안을 수시로 반복 

측정하며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동일한 교사에 의해 

발표수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주일 간 아

로마테라피를 적용했던 시간은 오전 9시에서 10시까

지였으며 오후에는 12시 40분에서 1시 40분으로 1일 

2시간씩 이었다. 이는 향유가 공기 중에 확산된 후 그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이 약 3시간 정도임을 고려하였

기 때문이다. 주관적인 측면에서도 발표 수업을 담당

했던 실험군의 담임교사는 아로마테라피를 1주일 간 

적용한 후 학생들에게 새로운 주제로 발표를 시켰을 

때 1주일 전에 비해 좀더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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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를 보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라벤더 향유 한 가지만을 중재방법

으로 사용하였으나 이영순(2004)의 연구에서는 레몬, 

라벤더, 오렌지, 카모마일 로만의 순서로 2주간 하루

에 한 종류씩 번갈아 가며 가습기에 담아 교실 내에 

확산시켰다. 본 연구에서 레몬이나 오렌지 등의 향유

를 제외한 것은 이러한 시트러스 계열의 향유가 정신

을 맑게 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 이로 인해 지나친 각

성상태가 유발되어 오히려 학생들의 발표불안이 가중

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 초등학생들의 실험 전 자아존중감은 

40점 만점에 28.9점으로 중등도 이상을 나타냈다. 실

험군의 경우 아로마테라피를 적용한 후 자아존중감이 

실험 전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아로마테라피가 초등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인 중재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40-59세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성희(2000)의 연구에서는 죠죠바 오일 100ml에 카

모마일, 사이프레스, 제라늄 정유를 각각 10방울 씩을 

혼합한 정유로 마사지를 20분간 1주에 2회, 6주 동안 

실시하였으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사용하는 아로마 오일의 종류와 아로마 오일의 

적용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

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아로마 

오일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반복 측정해 나감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중재방법과 차이가 있기는 하

나 발표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발표불안은 감소된 반

면 자아존중감은 향상되었던 김영희(2003)의 연구결

과와 자기표현훈련을 통해 발표불안의 감소와 자기효

능감의 향상을 보였던 황혜숙(2006)의 연구결과를 통

해 발표불안과 자아존중감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면서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경우 불안

감과 위축감을 갖게 되고 이는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황혜숙, 2006) 성공적인 발표 

경험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있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중재방법을 적용했던 기간이 1주일로 매우 단기간이

었으며 자아존중감이 어떠한 기전에 의해 변화가 있

었는지에 대한 관련 변수의 제시가 부족하였으므로 

추후 장기간에 걸친 좀더 명확한 검증이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아로마테라피는 초등학생의 

발표불안 감소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 

중재방법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재방법을 

학교현장에서 다수의 학생들에게 장기간 적용한 연

구가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보건의 실무자인 보건교사와 학생들을 가장 가

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담임교사는 각 학급의 학

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발표불안과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사정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중재방

법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발표불안 감소와 자기존중

감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학생들 모두가 밝고 명랑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

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로마테라피가 초등학생의 발표불안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 ․ 후 실험설계를 이용한 유사실

험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일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68명(실험군 35명, 대조군 33명)이며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아로마테라피를 적용한 실험군은 사전조사에서 

발표불안 점수가 평균 20.1점, 사후조사에서 18.5점으

로 1.6점 감소하였고 대조군은 사전조사에서 16.0점, 

사후조사에서 19.7점으로 3.7점 증가하였다(t=-4.01, 

p=0.000).

2) 아로마테라피를 적용한 실험군은 사전조사에서 

자아존중감 점수가 평균 28.9점, 사후조사에서 30.3점

으로 1.4점 증가하였고 대조군은 사전조사에서 29.4

점, 사후조사에서 28.8점으로 0.6점 감소하여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39, p=0.020).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가습기를 이용한 라벤더 향

유 흡입법이 초등학생들의 발표불안 감소와 자아존

중감 증진에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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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앞으로는 초등학생 이외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중재방법을 반복 적용해 볼 필

요가 있으며 각기 다양한 노트(note)의 향유를 사용

하여 이에 따른 상승효과에 대해서도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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